Mammary tumor

만약에 암컷강아지가 첫생리를 하기전에 중성화수술을 받는다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생리를 하기전에 중성화수술을 받은 강아지들은 유방암발생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중성화수술을 하기전에 생리를 한번하게 된다면 7%정도의 유방암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번이상 생리를 하게된다면 위험부담이 25%정도의 확률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암컷강아지들은 한살이 되기전에 첫생리를 합니다. 하지만 유방암발생확률을 0%로 낮추기 위해서는 첫생리를 하기전에 중성화수술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강아지 새끼를 낳길 원한다면 성견이 된후에나 교배를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첫생리를 하기전에 중성화수술을 할지 새끼를 낳을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유방암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어떤 나이든지 중성화수술을 하는것은 유방암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암컷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든지 중성화수술을 받지 않았다든지 중성화수술을 성견이 된후에 받았다면 그 암컷강아지는 유방암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에 들어갑니다. 보통 50%에 유방암이 양성종양입니다.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의 판단여부는 조직검사결과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직검사를 하기위해서는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떼낸후에 조직검사를 해야합니다. 종양조직샘플을 수집하기위해서 수술대신 주사를 이용해서 조직세포를 뽑아낸후 실험실에서 검사를 통해 얼마만큼 종양부분의 조직을 제거해야할지 계획할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사를 이용한 조직검사는 종양수술전에 어떤 수술을 할지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종양을 떼낸후에 막상 그 종양이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알기위해서는 생체조직검사(biopsy)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 아는것외에도 수술이 깨끗히 잘 되었는지도 종양의 변두리부분의 세포를 검사해서 알아낼수가 있습니다.

악성종양의 50%가 호르몬의 대한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젠등의 호르몬이 이런 종양의 크기를 더 크게 촉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성종양 또한 여성호르몬에 대한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발정기마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종양을 더욱더 크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종양이 생겼다고 해도 중성화수술을 해서 난소제거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종양수술의 예후는 여러가지 요인이 결정을 짓습니다. 또한 종양제거수술을 할때에 중성화수술의 여부 또한 종양수술전에 하였든지 또한 종양수술후에 예후를 결정하는데에 영향을 끼칩니다. 종양의 크기가 1.5인치보다 크다면 종양의 크기가 더 작은 케이스보다는 수술후에 경과가 좋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림프절로 이전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거나 갑자기 종양의 크기가 커졌다면그것 또한 수술후 경과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양이 조직구조 깊숙히 위치해 있다면 그케이스 또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양의 표면이 짓물러 있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양이 깨끗히 제거가 되지 않았다면 재수술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방사능치료, 화학요법, 반에스트로젠요법등이 불완전하게 제거가 되지않은 종양수술후에 치료하는데에 사용될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서 모니터를 해서 종양이 재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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